
2
 | 

 
K

O
R

E
A

N
 IN

D
U

ST
R

IA
L 

H
E
A

LT
H

 A
SS

O
C

IA
T
IO

N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거는 반복된다(조지 산타야나, 미국 철학자).”는 말이 있다. 2014년 

오늘 미디어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한국’이라고 강조하듯 말하고 있지만, 불과 반세기 전에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 ‘끝없는 절망’과 ‘굶주림’으로 대표되는 것이 한국의 자화상이었다.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나? 다시 말해 누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했는가? 그들은 다름 아닌 별다른 일자리가 없는 한국을 떠나 낯선 이국땅에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며 일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다. 

1963년, 서독 광부로 파견되어 4천 미터 갱도에 들어가 별다른 장비 없이 지열을 견디며 석탄을 캔 8천여 

명이 넘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있었다. 또한 1966년부터 서독 간호사로 파견되어 중환자실 등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한 1만 3천여 명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들이 송금한 돈은 총 1억불에 달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벌어진 월남전쟁에 참전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5천여 명이다. 또한 1970년대에 

1차 오일쇼크를 경험하면서 불기 시작한 ‘중동 건설 붐’으로 인해 1975년 해외진출 건설업체 수는 

현대건설 등 32개사에 달했다. 그 당시 한 집 건너 한 집씩 중동 건설현장으로 아버지를 배웅했다. 

벌어들인 외화는 월남전에서 7.5억불, 중동건설 현장에서 205억불이라 한다.

그 당시 해외로 파견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피땀으로 모은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했다. 그 송금된 

돈들은 국가산업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경제대국으로 가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농가의 80%는 초가집이었고 그나마 전기가 들어오는 집도 20%이었다. 그만큼 가난했다. 

지금은 어떤가. 2011년부터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반도체, 자동차, 선박, 

휴대폰, 가전 등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 

산업역군을 기억하자 

대한산업보건협회 상임감사 / 최 명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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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업화 주역’이었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는 ‘산업 근로자’에서 이제, ‘노인’이 되었다. 이들의 

22%가 노인성 고혈압, 당뇨, 뇌혈관, 심장질환, 치매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노인도 6%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적 상황은 어떤가, 

존경은커녕 노인을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복 지수는 138개국 중 90위(2014년 6월 美 

갤럽조사)다.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산업보건인’은 과거의 ‘산업 근로자’를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이끈 과거의 ‘산업 근로자’를 보살피지 않으면 ‘현재’의 근로자들도 미래에는 

고통 받을 수 있다. 

협회는 고령화된 60~70대 산업노장들의 건강증진과 질환예방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노인 건강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노력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협회는 그들이 희생한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고객만족, 신뢰, 

친절도를 높이는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